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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대통령의 치적 평가                 17-01-13

오바마 태통령이 8년 간의 임기를 미치고 퇴임하게 됩니다.  물론 오바마 지지자들은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겠지만  냉철하게 그의 업적을 평가할 팔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8년에 그가 대선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때 흑인들은 95%가 그에게 투표해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2년 후 2010년의 중간 선거에서 72년 동안 최악의 민주당 패배의 결과를 냈고 2012년에 그가 재선에 성공했을 때에는 첫번째의 대선결과보다 무려 400만표나 적게 받았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를 도우면서  자기의 업적을 지지하는 표를  유권자들에세 호소했습니다.  그랬지만 그는 총 투표에서나 대의원 수에서  이전보다 적은 득표를 한 역사적으로 유일한 퇴임데통령이 되었습니다. 


정당의 지도자로써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가 2009년1월에  취임한 이후  전국적으로 1,100 개의 선출직을 공화당에게 내주었습니다.  현재 50개 주의 주지사중 민주당은 겨우 18개의 주지사 직만을 점유하고 있으며 99개의 주의회에서 겨우 31곳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8년 임기를 마치면서 미국의 공화당은  1920년 이후 가장 강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그의 치적은 실패와 실망의 치적이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불황이후의  그 회복세를 70년 동안 가장 저조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불황이 끝난 후 국내 총생산 량 즉 GDP의 성장은 연간 2.1%이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낮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경제부양책의 일환으로 그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풀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의 통치 하에서 극빈층은 수벡만 명이나 증가했고 푸드 스탬프 수령자 수는 폭등했으면 국가의 채무는 배로 늘어 20조 달러에 이르렀습니다.퓨 연구소 의 조사에 의하면 18-34세까지의 젊은이들 중  부모에 얹혀 사는 인구가 대 공황 이후 최고라고 했습니다. 

2008년 오바마 태통령이 처음 당선 되었을 때  63%의 미국인은 자기들을 중산 층으로 구분했었는데  그가 퇴임하는 지금은 51%만이 중산 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없는 4,700만 미국민에게 건겅 보험을 마련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2,700만  명의 국민이 건강 보험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보험료와   디덕터블 액수는  급등했습니다. 

그가 44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는 전임자들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군을 이락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조급히 철수한 바람에  
알케이다의 세력을 부활시켰으며 이슬람 국가 (ISIS)를 탄생시킨 결과를 냈습니다.이라크는 내란이 악화했으며 러시아는 크림 반도를 재 점령했습니다. 이상 몇 가지만  보아도 오바마 대통령의 치적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끝 
